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경찰청과 

해양 인명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상호 데이터 실시간 연계를 통한 해양 인명사고 예방 

및 조난 수색구조 지원 협업체계 구축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은 4월 16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이하 ‘해경’)과 해양에서의 인명 안전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KCA는 선박,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조난 시 빠른 구조에 활용

되는 무선설비의 성능검사와 운용현황을 검사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는 무선국과 

시설자의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해경의 인명사고 예방과 조난 수색

구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무선국의 최신 검사정보와 해안국 현황 등을 상호 실시간 연계하면

사고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효과가 커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전파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CT 전문기관

보도자료
2024. 4. 16.(화)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전파기반본부 검사기획팀 박영민 팀장 (061) 350-1571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성과관리팀 최근수 주임 (061) 350-1395



□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선박ㆍ항공기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를 위한 협력 등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 KCA 이상훈 원장은 “선박ㆍ항공기에 설치된 무선국 검사정보와 

현황 데이터를 국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해경과의 

상호 협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무선국 정보 활용 사례

로써 의미가 크며,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첨부]


